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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: 2024년 9월 27일(금)

윤석열 대통령, 스펜서 콕스 美 유타 주지사 접견

- 한국-유타州 협력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 논의 -
  

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9/27, 금) 오후 「스펜서 콕스(Spencer Cox)」 미국 유타 

주지사를 접견하고, 한-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

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, 콕스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유타

주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‘한미동맹의 날(10.12)’을 선포하는 등 

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.

콕스 주지사는 유타주가 6.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약 21,500명의 

유타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파병하여 함께 싸운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, 주지사

로서 한국-유타주 협력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

했습니다.

아울러, 콕스 주지사는 주도(州都) 솔트레이크시티가 약 33만 개의 스타트업이 

모여있는 ‘실리콘 슬로프’의 소재지로서 미국의 차세대 스타트업 수도로 성장하고 

있다면서,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유타주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

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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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유타주가 항공우주, 바이오, 첨단 제조업 등을 집중 육성하면서 미국 

내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, 해당 분야에서의 한국과 유타주 간 협력이 심화될 수 

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. 대통령은 아울러 유타주에 거주하는 약 15,000명의 한인 

동포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타주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콕스 

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. <끝>


